
리배데일 한의원
한의사 :엄 베로니카
3263 Johnson Ave.
Bronx. NY 10463

(718)796-0267/ 3636

뉴저지똥댐수탤�

이 준 융 AI 과
l\1adicaid Accepted

503、S Broadway #250
Yonkers NY 10705
(914) 376-4033

려사 휴대폰
국내 무제 한，한국 5시간
월40$ (세금포함)

(718)205- 1'200 K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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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eafood Restarant
445 Grand Ave

PalisadsPark，NJ07650
Tel 201-461-4447

백 환으l청
한의"t : 굉 릅라 2t

침 ，한약으로만성병치료
224E 2048t Bronx
(718) 563-1209

뉴욕라이프보험
김 여경(헤레나)

(203) 629-0266(0)
각종 보힘，투자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Rental
Mija (세실리아) Son I 142 N Central Ave

-. I (914) 94
(914)310-6990(C) 1 (914) 946-2324

통종 중제의학 10묘’량 여행사 |휩월i홈톨쫓훨힐헐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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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껴 '::'I-r-L~- - -IINc.표 �김 윤 환 (Francisco) I 통증 전문 39 W 32 St
요똥 짧헌;초렇각종똥증!엠파이 어스웹。띔뚫)#22층 ISuite300 맨하 탄 (212 )

(718) 224-1600 1 1-212-563--3350 1947-8382(B)뉴저지 (201)
43-껑220PLBayside，NY ]1361 I 1- 800·- 223 - 6225 1592-5514(H)

Edwarc!l?...J~mis，Jr I 쩡옳변(갤뺨뇨낀l팍 IHOPE‘AGENCY INC.
장의사 l | 희망보힘사

조용하고 주차，교통편리 | 훌웰 l악《다휴뻗합훌펴 |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 | 뿔흰르(시립병원 앞，- I ~때I，빌딩， 주택， A픔차
(7'U~). 224--23-90' 1(뼈)짧월43，(후멘비) 1 트럭， 벤， 생명， 교육， 은퇴

(888) 224-6088 벼IOIAtol드718-352-34341 (718) 961-5000 김 모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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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윌 콩입 회계사
Young&Jullan，LLC

150-05 노던 (1507})
2Fl (플러성)
(718)888-1217

펌퓨터 출향수 Z( |효l펙 01요κ| |빠01 까토를| 여바 시돼빠}
김시카메라/인터넷 I-o·::.! wl -o를 I~·I II를，~O· ~O매，
전확걸 ~II 수리 l 매주 일요일(주일)은쉽니다 |월-금8:00AM-4:30PM

I 3135 Grand Concourse I 일 9:00A01홍석〔시도요한〕 | |I(betw~en 204 & 205 St ，) I (718)353-7
(201) 336-2522 퍼 (718)많3쨌 1144-總 A~ F1뺑，NY 113J4

센츄렬 ‘- 헤어살롱|김영관회계사무소|늄욕정비(브롱스)
(구 브롱스소망이발판 )1. 개 인 /법 인 세 무 보 고|
남，여 야발 및 미용 l면 회사설립 사업허 2801 Webster

747 센츄렬확 (100번도로) 1공증，번역 종업원상해 1(718) 295-3252(914) ~725-=0747' 1(718)961-4024(2) I

재1684 호 2011 ，10，16

훌냉 훈훨 X一 K갱그￥� ←r 개홉- f 울-

거혈 뚫훌훌훈혈쫓혈훌혔 체룹략과파효팩
없orean Nam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주임 선부 남 시몬(해근)

부주임신부 :이 안드페아(환규)

본당 수뎌 :김 소피아(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오전 8시 11시(본미사)，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주일 11시 미사 전 후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주일 오전 10시
예 l:i1자교리: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매월 첫 금요일

유이- 영세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718) 231-2414 ’ 수녀님 :(914) 265-0117

자 :(914) 707-3182 Fax: (718) 405-0053

""""'-→:



g 입딩-송 (시편 17(16)，6.8)
하느넘， 당선이 응답해 주시니， 제기-당선깨 부르짖나이다�

귀 끼울여 제 말씀 들어 주쇼서. 당선 눈똥자처럼 저뜰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소서

<대영광송>

Q 저~1똑서 (민족들을 키루스 앞에 굴복시키려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샀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5，l.4-6)
l 주님께서 량훈F외 기름부음 받은 이 에게， 당산께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 키루스에게 말씀하시나 민족들을 그 앞에 굴꼭시키고

임끔들의 허리띠룹 풀어 버리며 문들을 열어젖히고 성문들이

닫히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1 니-의종 야곱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때문에 내가-너를

지명하여 부르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 너에게 칭호를

내린다. 5 나는 주님이다. 디-른이가 없다

나 말고는 디-른선이 없다. 너눈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 너를

무장시키니， 6 해 뜨는 곳에서도 해 지는 곳에서도 나밖에 없음을，

내가 주님이고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디-

주님의 1괄씀입니다.@ 하느념， 감사합니다.

Q 화답송 (시편 96(95)，1과 3.4-5.7 --8.9와 10기 L 근(i)7L))

8 영굉-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l.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2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설 분，모든 신들보다

경외로운 분이시네. 민족들의 신들은 모두 헛것이겨도， 주님은

하늘을 지으셨네. θ
3. 주님께 드려라， 뭇 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제물 들고 그분

앞뜰로 들어가거라.@

4.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겨레뜰에게 말하여라. “주념은 임금이시다.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

n 제 2독서(우리는 여러분의 ￡딛음과사랑과 희망끌 기억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말씀입니다 (1，1-51)

l 바오로와 실바누스와 티모테오가 하느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테살로니카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

합니다.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법니다.

2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모두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시-를

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3 하노넙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노고와 우리 추」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의 인내를 기악합니다.

4 하느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되었음을

압니다 5 그것은 우리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힘과 성 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압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n 복음 환호송 (필리 2，15근 .161 )

@ 알렐루야.

O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g 복 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 께 뜰려 드려 라.)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2 ，l5→21)

15 그때에 바리사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덤께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의논하였다 16 그러고는 저희 제자들을

헤로데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7 그러니 스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7"



L8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의를 아시고 말씀하셨다.“위선자들아，

너희논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L'l세금으로 내는 돈을 ‘

나-에게보여라” 그뜰-이데나펴온 한 덮을 가져오지

!I)예수님께서，“이초-상과 권자가 누구의 것이냐?"하고 뀔-으셨다

’ ?I 그들이 “횡-제의것엠니다" 하고 대담하였다.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둡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횡저l얘거l 똘려뚜고，하느남의
것은 하느넘께 돌려 드려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라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Q 영성체송 (시편 33(32 )，18-19)

보라，주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분왜들에게， 당신 지-애플

비-라는이들에게 마무르신다. 죽음에서 목숨을 구하시고

닮주릴 때 먹여 살리시네.

전체

미사해설 제 1독서 제 2독서 신자기도

10/16 8시 김 철중 이l 주\.!..서i그 이 희양 김 미수

11시 이 상식 。bl=디。j λ。1- 。bl=/Zj ~↓ 이 영자

10/23 8시 호。승i 표 김 민환 키口 처。J「L 호。며。스「

11시 민 경구 송 호진 송 교식 』1A--L--、- 숨i

북r 사 : 야 종처J: & 정1 푸원 김 찬 & 낌’현면’

봉헌 J짜 : 김만석&박증환 가족 다음주 :로철진&이강민 가족

헌금봉사 : 은총의 중계자 Pr 다음주 신비로운 장미 Pr
운전봉사 : 윤 광석 다음주 ;박 지현

본당’밴 운행시간 Yonkers 노인 아파트 앞(1，2호차 -9 : 00 출발)

Grand Concourse (옛성당 건너편)-9 : 00 출발

" t ?l 비사 선청하신 분뜰
슈\ I ν11(시/、1·[1]시):긴 /~넬라I.(정에]기족꽁헌

url1IIJLJill- 용택 J( 낀�사T.I]사)부보-넘 봉한

정시 하[년-연J( 생 n1 사) 사랑하올- 어머니 Pr봉-헌
김스텔라[지연 J( 생미사) :김미카엘 가족봉헌

자녀들을 위한(생미사) :박다니엘[정룡J， 박아네스 봉헌

허스테파노[문호 J( 연미사) :허‘스테파노 가족봉헌

김데례사[용-자]봉헌

박베네덕다[분도]기일(연미사) :박바윷로[증환] 기-족광힌

이요셉[명환 J( 연미사) :이안나 가족황헌

박레오[수영 J( 연미사) :박안나 봉헌

박누갈다 T경해 J( 연미사] :박아네스， 박다니 엘 봉헌

윤멜리디니-(연미사) :윤안토니오[광석] 가족봉헌

연령회에서 뽕헌(연미사) :업경섭， 윤바오로， 양니-자로

검얘기， 김경욱， 방창선， 박마리아， 최요한[한경]，

.김마리아[인순J， 김루시아[정자J， 허스테파노[문호]

가장 불쌍한 연옥영혼

성 가

입당 :로사리오기도 드럴 때 (성기-271)

봉헌 :나의생명 드리니 (성가 210)

성체 ;성체 안에 계신주님(성기- 198)
파견 :주님의 뜻을 이루 소서 (성기-62)

풍 …히 〈시
요;:~‘":IIi훌 ~.!L. I ~ 기후.곁훌 훌 .

날플-믿댈i 낱Ii:녕훌I

(1) 로사리오 성월

10월은 묵주기도의 달입니다: 가을을 맞아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는

、묵주기도를 특별히 바쳐 주시기 바라며 나의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협-시다.저녁 기도 후 묵주기도의 성월(기도서 30-31P) 를 바칩시다

(2) 꾸르실료 소식

남성 제 33차 꾸르실료 피정이 이번주 20일(목)-23 일(주일)뉴론 분도

수도원에서 있습니다 우리본당에서 봉사자로 김철중(다니엘) 원수철

(제럴드) 형제님과 수강자로 신흥원(예레미아) ，엄정환(루치아노) 형재닌이

참가하며 본당신부님께서 지도 신부님 으로 참석 하십니다，

능총 많이 받고 오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성령 세미나 속싶

미풍북부 성렁세미나가 28일(금)-30 잎(주일)까지 마리안슈라인 에서

있습니다‘ 우리본당에서 조미선(안젤라)자매님과 김종칠(사도요한)

형제넘이 참가합니다 은총 많이 받고 오시도록 기도 부탁드럽니다.

(4) 구역회
올해늑 신앙공부를 합니다 모든 신자 분 틀은 구역회에 참석합시다.

10월달 주제 :“선자들의 영성(신심) 생활”

@ 영성생활 이란? ® 영성생활의 목적 @ 영성생환괴- 기-"-



、(5)확대 사목회의

이번 주 19일(수)8시미사후 친교실 에서 있습나다 사목의원，

구역회장 단체장님 들은 삐지지 않도록 합시다

(6) 본당 모임

삐 중부웨제스터 구역회가 오늘(주일)오후 5시 이상빈(아브라함)

(914)527-5060 구역징-님댁에서 있습니다.

훌 꾸려아 월례회의가 오늪(주일)11 시 미사 후 친교실 에서 있습니다.

톨 연령회 모임이 다음주(주일)12시30분 센단，，202호실에서 있습니다

훌 대건회 가을소풍을 자녀들과 함께 다음주(주일)8시 미사 후

오차드 버치 로 갑니다 대건회원 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한이-룹상품권을 구입 (5%는 빈센트회에 돌아옴)하여 어려운 이웃을

〕표움-시다상품권은 추바오로[성태J，형제님 또는 김카타리나[신자]

차매님께 구입하섭시오

* 이번날 (10월)커피및 친 교실 청소는 서부브롱스 빛 밴하탄

구역입니다.다음달 01월)은동부 웨체스터 구역입니다

담당구역은 의자와 테이블을 접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요찬송

O 오휴이사며 샤당�이념친 어1꺼니，유리의 생영，기쁨，희망이시여，

鷹 당신 유허러 히-와의그 자손들이능“융」을흘리며 뷰르짖냐이다.

슬픔의 팔짜기에서，

O 유려들의 YI효자 성요념，융쌍한 저희를 인자효윤 늄」으효융어 YI쇼셔.
빼 귀양잘이 꽁냥 때이) 당신의 아플 유려 쥬 예슈념 띔게 하쇼서.

너그러유사고， 자애료유시며 요!야릉다유신 동쟁 마리아닝.

O 천쥬의 성요념，저희를 위하。1 일어쥬시어
훌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영을 영게 하쇼서.

f 기도함시다.
하느녕， 외 이�드닝이삶과 축음파 뷰활효써 꺼펙어1거l 영원한 유원을 마련해

쥬셨나이다. 욕되신 동쟁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육상하며 육쥬기도플 바

치소나 저희.:>).그 가르칩을 따랴 영원한 생영을 영게 하쇼서.

유리 쥬 그리스도를 흥하얘 바나�이다.� 아엔.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2，040.00 (성모피정 $490 포함)

감사헌금 :.$ 3，000.00 (공연수 가족) $500.00 (허질비아‘가좀)
교 무 금 :$ 1.260.00 교육헌금 :$ 3，822.00
이종언 (10) 최구남 (7-9) 정순조(완납) 박진혁 (9) 김종철 (9-10)

하이터치 친구

나는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내오는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 집

안 환경도，나이도 비슷한 할머니들의 모임이다. 만나서 먹고，웃고，실없

는 소리하다가 헤어지는 소박하고， 꾸멈이 없는 그저 즐거운 모임이다.

그중 한 친구는 누욕에서 좀 떨어진 시골에서 사는데 채소도 가꾸고， 닭

도 치면서 시골생활을 한다.젊었을 때에는 도시에서 사업을 했었지만，

아이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면서 조용히 살면서 봉사도 하고 기도생활

도 하려고 그렇게 시골로 들어왔다고 한다.우리 들은 그런 시골，한적한

곳이 좋아서 그 친구네 집에서 주로 모인다.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친구

가 좋아서 그 친구네 집에서 모인다.그 친구는 우리가 가는 날이면 아침

부터 점심준비를 한다.뜰에 나가서 이것저것 뽑아다가 무치고， 국 끓이

고 그리고 흰 밥에다 잡독밥까지 지으면서 분주하다. 우리들은 그 친구가

수고하는 것이 하도 미안해서 김밥 사가지고 간다고，또는 나가서 아무거

나 먹자고 해도 그녀는 막무가내다. 덕택에 우리들은 철따라 제철음식들

을 잘 먹는다.봄에는 봄나물，초여름에는 상추쌍， 여름에는 풋고추，호박

전，가을이 되면 고구미-에다，호박잎 씬 것 등등...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여름에 말리어 두었던 시래기로 수구하게 끓인 된장국을 먹는다. 도시에

서 잘 못 먹는 그런 시골 음식이 하도 좋아서 우리들은 생전 굶은 사람

들 마냥 허겁지겁 먹어대곤 한다.뿐만 아니라 그 친구는 애초에 음식을

넉넉히 했다가 우리가 돌아올 때면 싸주기까지 한다.그 친구의 삶은 무

척 소박하다. 우리들이 가면서 무슨 물건이던지， 먹을거리를 가져다주면

기쁘게 받아두었다가 자기보다 더 필요로 하논 사람에게 준다. 언젠가는

그 집에 커피핏이 없어서 하나 사다 주었는데 다음에 가보니 안 보인다.

그 동네에 새로 살림을 차리는 한 젊은 부부에게 주었다고 한다. 그 친

구네 집을 찾는 사람들은 우리들만이 아니다.그 근처에 볼일 이 있어서

갔다가 들려서 차를 한잔 얻어먹는 사람들도 있고，휴가를 얻어도， 방학

이 되어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며칠씩 와서 지내기도 한다.

언젠가는 가서 보니 아프리카에서 오셨다는 한 수녀님이 그 집에서 휴가

를 보내시는 것을 보았다. 그 친구는 항상 환하게 웃었고， 그 친구가 무

슨 불평불만을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요즘 하이터치 (high
touch)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인간성을 강조해서 사람과 사람사이의

유대를 소중히 할 ‘때사용하는 말이라고 한다.그래서 아랫사람을 잘 다

스리는 상사를 하이터치 리더라고도 한다.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 그

친구야말로 진정한 하이터치의 사람이라고 하겠다. 우 몽음


